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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BO리그가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

국제화에 발맞춰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

(WBSC) 공식야구규칙의 변경 내용을 

반영하기로 했다. 

한국야구위원회(KBO)는 지난달 28일 

새 시즌에 적용할 바뀐 규칙 내용을 공개

했다. 이는 앞서 지난달 19일 2021 제1차 

규칙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2020 

도쿄올림픽을 비롯한 국제 대회에서 발

생할 수 있는 선수단의 혼선을 최소화하

기 위함이다. 

투수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변화는 투구

시 중심발이다. 와인드업 및 세트포지션

시 투수판에 중심발을 전부 올려놓지 않

고 중심발의 일부만 닿는 것이 허용된다. 

해당 변경사항은 공식야구규칙 ‘5.07(a) 

정규투구 (1)와인드업 포지션 (2)세트 포

지션’에 적용했다. 파울팁 판단은 다소 느

슨해졌다. 타자가 친 파울팁 된 타구가 포

수의 손이나 미트에 맞고 땅에 닿기 전에 

포구할 경우에만 파울팁으로 인정하던 

규칙을 파울팁 된 타구가 포수의 신체나 

용구에 맞고 땅에 닿기 전에 포구할 경우

에도 인정하기로 했다. 

타자가 타격한 파울 타구로 인한 주자

의 수비방해로 세 번째 아웃 카운트가 

올라갈 경우 파울을 타격한 타자가 다음 

이닝의 선두 타자로 나올 수 있도록 허용

하던 것을 해당 타자가 타석을 마친 것으

로 판정하기로 했다. 

선수가 착용한 목걸이, 팔찌 등은 신체 

일부분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도 새 시즌 

달라지는 점이다. 앞으로 수비수가 주자

의 장신구를 태그하더라도 이는 태그나 

몸에 맞는 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   

공식야구규칙 ‘6.01(i) 홈플레이트에서

의 충돌(2)’ 규칙에는 해당 규칙에서 명시

된 ‘포수는 홈을 수비하는 모든 야수에게 

똑같이 적용된다’는 문구를 추가, 포수 

외에도 홈을 수비하는 모든 수비수가 보

호 받을 수 있도록 했다. 

심판의 결정 또는 심판의 재정에 대한 

이의 등 어떤 제소도 허용하지 않기로 변

경된 규칙에 따라 공식야구규칙 ‘7.04 제

소경기’도 제소경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

바뀌었다. 다른 조항에 포함된 제소경기 

관련 내용도 이를 반영해 삭제했다. 

개정된 규칙은 시범경기부터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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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희찬(25)이 벤치에 대기한 가운데 독일 프로

축구 분데스리가 RB 라이프치히가 역전승을 거

뒀다.

라이프치히는 지난달 28일(한국시간) 독일 레

드불 아레나에서 열린 보루시아 묀헨글라트바흐

와의 2020~2021시즌 분데스리가 23라운드 홈 경

기에서 3-2로 승리했다.

최근 리그 5연

승을 달린 라이

프치히는 승점 

50점(15승5무3

패)을 기록하며 

선두 바이에른 

뮌헨(승점 52)에 2점 뒤진 리그 2위를 유지했다.

지난달 21일 헤르타 베를린 원정 경기(3-0 승)에

서 라이프치히 입단 후 처음으로 선발 출전했던 

황희찬은 이날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출

전 기회를 얻진 못했다.

라이프치히는 경기 시작 6분 만에 묀헨글라트

바흐 요나스 호프만에게 페널티킥 선제골을 내주

며 끌려갔다. 이어 전반 19분엔 마르쿠스 튀랑에

게 추가 실점했다.

반격에 나선 라이프치히는 후반에 3골을 몰아

넣으며 대역전 드라마를 연출했다.

후반 12분 교체로 들어온 알렉산더 소를로스의 

크로스를 크리스토퍼 은쿤쿠가 마무리하며 추격

의 불씨를 살렸다.

기세가 오른 라이프치히는 후반 21분 유수프 폴

센의 동점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.

그리고 후반 추가시간 은쿤쿠가 올린 크로스를 

소를로스가 헤더로 꽂아 넣으며 역전승에 마침

표를 찍었다.

독일 2부리그 

분데스리가2 홀

슈타인 킬의 이

재성은 풀타임

을 뛰며 팀 승리

를 도왔다. 킬은 27일 홀슈타인 슈타디온에서 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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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운드 홈 경기에서 1-0으로 이겼다.

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온 이재성은 풀타임을 

뛰었지만 공격 포인트를 추가하지 못했다. 

이재성은 17라운드 다름슈타트전부터 정규리

그 7경기 연속 풀타임을 뛰고 있다. 컵대회까지 포

함하며 8경기 연속 풀타임이다.

이날 승리로 킬은 승점 45점(골 득실 +16)을 기

록하며 4위에서 2위로 도약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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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황희찬 벤치’ 

라이프치히 역전승

이재성은 풀타임
쌍방향 소통 요리쇼 ‘백파더’ 시즌 1 마무리

박문치, 영케이와 6개월 만에 신곡 발매독일 분데스리가 2부리그 홀슈타인 킬의 이재성 � 킬 홈페이지 캡처

KBO리그, 올림픽 앞두고 규칙 변경… 혼선 최소화 목적

개정 규칙 시범경기부터 적용

쌍방향 소통 요리쇼를 표방한 MBC TV 

‘백파더: 요리를 멈추지마!’(백파더)가 시

즌 1을 마무리했다.  

지난달 28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

아에 따르면, 전날 방송된 ‘백파더’ 시즌 1 

마지막 수업 시청률은 전국 기준 3.2%를 

기록했다. 

이날 백종원은 요린이(요리+어린이)용 

닭볶음탕 레시피를 전달했다. 백종원은 

“정도 들었지만 뿌듯하다. 주변에 보면 음

식을 잘 안 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요리를 

하신다는 분들이 많아졌다. 좋은 현상”이

라며 “비록 이번에 ‘백파더’는 끝을 내지

만 이 기운을 받아서 이것저것 요리를 많

이 해보시기를 바란다”고 밝혔다. 

백종원을 도운 ‘양잡이’ 양세형은 “처

음 시작했을 때 달걀 프라이도 못해서 애

를 먹었던 요린이 분들이 이제는 국, 반찬, 

오므라이스 등 여러 요리를 할 수 있게 됐

다”고 뿌듯함을 드러냈다. 

백종원은 ‘백파더’를 통해 제일 득을 본 

사람이 양세형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. 첫 

생방송에서 긴장했던 양세형이 어느덧 생

방송을 쥐락펴락하는 능력자로 거듭났다

고 칭찬했다.

타이머밴드 노라조는 이날도 독특한 분

장으로 눈길을 끌었다. 닭 벼슬을 머리에 

달고 토종닭으로 변신한 조빈과 양계장 

사장님으로 변신한 원흠은 유쾌한 면모를 

뽐냈다.

지난해 6월 첫 방송한 ‘백파더’는 달걀 프

라이 부치는 법을 시작으로 쉬운 레시피

를 전수하며 주목 받았다. 후반부에는 MC

로 유병재가 가세했다.

스카이데일리/뉴시스

프로듀서 겸 작곡가 박문치가 밴드 ‘데이

식스(DAY6)’ 멤버 영케이(Young K)와 함

께 약 6개월 만에 신곡을 발매한다.

지난달 28일 박문치 소속사 매직스트로

베리 사운드에 따르면, 이날 오후 6시 음

원사이트에 박문치와 영케이가 협업한 

‘왓 어 원더풀 월드(What a Wonderful 

Word)’가 공개된다. 박문치의 신곡은 작

년 8월 발매한 ‘쿨한사이’ 이후 처음이다. 

포근한 멜로디에 영케이의 섬세한 목소

리가 묻어나는 곡이다. 아름다운 단어로 

꾸며봐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을 고백

하는 가사는 순수함이 묻어난다. 

이번 신곡은 박문치가 사운드클라우드

를 통해 미리 선보였던 트랙을 편곡, 발매

하는 곡이다. 따라서 박문치의 팬들 사이

에서는 발매를 기다려온 곡이다. 

매직스트로베리 사운드는 “이번 앨범은 

그동안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박문치의 

모습에서 프로듀서 박문치의 행보를 알리

는 첫 곡”이라고 소개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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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린이용 닭볶음탕 레시피 전달

마지막 수업 시청률 3.2% 기록

라이프치히, 묀헨글라트바흐에 3-2 대역전

킬, 아우에에 1-0 승리… 2부리그 2위 도약


